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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� 바이러스는� 세계적으로�

많은�희생자를�초래해�사람이�사람을�

두려워하게�하였다.� 이곳�서아프리카�

국가들에서도� 정부의� 집회� 및� 이동�

제한으로� 많은� 사역이� 중단되었다.�

이런� 상황에서도� 이동이� 많지� 않은� 지방에서는�

BEE� 사역이�간헐적으로�지속되었다.� 2022년� 감염

병이� 통제되고� 경제활동이� 활발해지면서� BEE� 사역

도�재개되고�있다.� 그래서�그동안�방문하지�못했던�

사역지를� 방문해� 사역자와� 훈련생을� 격려하기로�

계획했다.� 마침� 가나에서� 사역하는� 선교사께서�

인삼차를� 잔뜩� 후원해� 주셨는데� 덕분에� 그것을�

선물로�가져갈�수�있었다.

첫� 번째� 방문지인� ‘코포리두아’그룹은� 2010년�

아부리� 그룹에서� 훈련받은� 애시에두� 목사가� 작년�

3월에� 제자훈련� 사역을� 시작해서� Christian� Life

까지� 마쳤다.� 코포리두아는� Eastern� Region의�

capital로서� BEE� 사역이� 시작되기를� 오랫동안�

기도해� 왔던� 곳이다.� 비록� 100km가� 조금� 넘는�

근거리이지만� 구불구불한� 산길을� 가야� 해서� 시간

이� 3시간가량�소요된다.� 하지만�길게�펼쳐진�능선

길은� 아름다워서� 드라이브� 코스로도� 손색이� 없다.�

6월� 13일�오전에�출발해�교회에�도착하니�담임목사

인�세워보�목사께서�반갑게�맞이해�주었다.�자신이�

섬기는� 교회의� 청년들과� 함께� 제자훈련을� 받으며�

QT� 나눔에�매우� 모범적인�분이다.� 세미나가�시작

되어� 먼저� BEE� 사역에� 대한� 비전을� 나누고,�

Following� the� Master(마가복음:�십자가를�지고)�

1과를� 함께� 공부하였다.� 말씀을� 공부하기� 위해�

집중하는� 청년들의� 반짝이는� 눈을� 보며� 가슴이�

뛰었다.� 세미나를� 마치고� 인삼차를� 선물로� 주니�

“진생� 티(Ginseng� Tea)!”� 하며� 좋아한다.� 주님

께서�훈련받은�이�청년들을�사용해�그�지역이�작은�

예수들로�넘치기를�기도한다.

두� 번째� 방문을� 통해서� 10월에� 예정된� 토고의�
‘Badou’그룹과� 가나의� ‘은콴타’그룹의� 졸업� 준비
상황을� 점검하기로� 했다.� 6월� 16일,� 아내가� 준비
한� 김밥과� 간식을� 잔뜩� 챙겨서� 일찌감치� 집에서�
출발했다.� 바두까지는� 약� 270km인데� 도로� 사정
이� 좋지� 않고� 국경을� 지나야� 해서� 6시간� 이상�
소요된다.� 작년에� 바두를� 방문한� 경험이� 있어서�
장거리� 운전에� 대한� 두려움보다는� ⾬期라� 도로�
상태가� 염려되었지만,� 하나님의� 인도하심을� 의지
하며�출발했다.� 간간이�비가�왔지만,� 다행히�도로
가� 침수된� 곳은� 없었다.� 토고� 국경에� 도착하니�
다니엘� 사역자와� 베나이아� 목사가� 초청장을� 준비
해� 마중� 나와� 있었다.� 그런데� 지난번에� 알게� 된�
이민국�직원이�내� 얼굴을�기억해�비자�없이�입국�
도장을� 찍어줘서� 토고에� 입국하게� 되었다.� 물론�
인삼차� 선물이� 한몫했으리라고� 생각한다.� 바두에�
위치한� 하나님의� 성회� 교회에� 도착해� 훈련생들과�

[선교사�선교현장③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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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를� 나누고� DPM� 졸업을� 위한� 종합시험을� 치
렀다.� 놀라운�것은� 11명� 모두�이미�자신의�그룹을�
만들어� 제자훈련을� 시키고�있었다.� 코로나19� 기간
에도� 오토바이� 뒤에� 매달려� 산길을� 통해� 가나와�
토고� 국경을� 넘나들며� 사역한� 다니엘� 사역자의�
헌신으로�토고의�작은�도시인�바두에서�제일�먼저�
제자훈련이�열매를�맺고�있다.�모든�훈련생이�종합
시험을� 통과했는데,� 그것으로� 다니엘� 사역자가�
잘� 가르쳤고� 훈련생들이� 열심히� 공부했음을� 알�
수�있다.� 시험�후에는� BEE� 사역에�대한�질의응답�
시간을� 갖고� 10월에� 있을� 토고� 제1회� 졸업식에�
대해서� 안내했다.� 예정� 시간보다� 늦어져� 사역에�
대한� 비전을� 나누고� 힘내라며� 인삼차� 한� 상자씩�
선물하고� 그룹� 사진을� 찍고� 다시� 국경을� 통과해�
가나로�돌아왔다.
가나�국경에서�북쪽으로� 90km� 거리의�은콴타에�
이르는� 도로� 상태는� 2018년� 졸업식을� 위해� 방문
했을� 때보다� 나아� 보였다.� 훈련생들이� 교회에서�
기다리고�있다는�것을�알아�마음이�조급했지만�어
두워지기�시작해서�속도를�낼� 수가�없었다.� 그� 그
룹은� 3세대�제자인�아바비오�목사와�치에이�사역
자가� 이미� 훈련을� 마쳤지만,� 코로나19로� 졸업식
을� 할� 수� 없었다.� 교회에� 도착하니� 훈련생� 대부
분이� 청년들이었고� 초면이었지만� BEE� 사역에� 대
해� 비전을� 나눈� 후에� 배운� 것을� 실천하고� 다른�
사람을�가르치라고�권면했다.� 그리고� 10월에�있을�
졸업식을�안내하고�힘내라며�인삼차를�나누고�기념
사진을� 남겼다.� 긴� 하루였지만� 깊은� 감동이� 밀려
왔다.
이번�사역지�방문을�통해�아무리�온라인�시대라�
해도� 찾아가� 얼굴을� 마주� 볼� 때� 기쁨이� 배가� 된
다는� 단순한� 진리를� 깨달았다.� 2009년� 선교사로�
파송된� 초창기,� 선교에� 대한� 열정으로� 사역지를�
종횡무진� 다니던� 때의� 기억이� 되살아나� 선교에�
대한�소명과�열정이�재충전되는�경험을�하였다.

� � [정리�이경주� � � 편집�최선]

�BEE� 소식

1.� 2023년� “나는� 빚진� 자입니다.”� 복음을� 전하며,�

서로� 용서하고,� 사랑하며� 빚진� 자로서� 하나님께�

헌신하는� BEE�가족을�축복합니다.�

“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

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(롬1:14).” 

2.� 7월� 15일(토)� 6:30�한동홀에서� ‘23� All� &� One’

이� 있습니다.� BEE� Korea의� 사역과� 비전을�

공유하고�하나�되는�시간에� BEE� 가족을�초대

합니다!

3.� 2023� ‘여름방학�특강’이�준비되었습니다.�뜨거운�

여름을� 시원한� 주님의� 말씀과� 함께!� 많은� 참석

과�홍보�바랍니다.

[글쓴이�김용달�선교사]� �

2009년� 아내� 강혜경�

선교사와� 함께� BEE�

Korea�선교사로�파송을�

받아� 가나에서� 14년째�

사역� 중이다.� Youtube� 채널� ‘김용달tv’를� 통해�

선교지의�모습을�전하는� ‘크리에이터’이기도�하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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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2023� 하반기� BEE� 단기사역(아웃리치)이�있습

니다.�복음�들고�산을�넘는�자들의�발길을�축복

합니다.�많은�참여�바랍니다.

5.� 상반기� ‘BEE� 오는� 수요일’은� 여름방학을�맞이

합니다.� 새로운� 소식을� 찾아서� 9월� 6일(수)�

오후� 2:02분에�다시�찾아뵙겠습니다.� 건강하고�

시원한�여름�보내시기를�바랍니다!

�

 monotoon [모놀로그 in 바이블]

� 김수경� 작가의� 모노톤� 일러스트와� 함께� 시간순으
로�읽는�성경�인물들의�생생한�독백을�정주행하며�
신약성경�차례대로�통독하고�묵상하는�시간!

출처 https://instagram.com/monotoon_kimsookyun

https://instagram.com/monotoon_kimsookyun

